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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세먼지종합대책에따르면우리나라대도시의미세먼지주

요배출원은경유차(23%)가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 도로이동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발생원은 화물차가 69%, RV

차량이 22%로 디젤 차량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관계부처

합동, 2017).

도로에있어미세먼지는차량에서발생하는미세먼지뿐아니

라, 차량이동으로 인해 도로 바닥면에쌓인 미세먼지가빠르게

도로밖으로이동하면서도로와인접하게조성된보도에직접적

영향을 주게된다. 도심외곽이나저밀개발지역의경우도로에

서발생한미세먼지는빠르게확산되어희석되지만, 고밀도심지

역은도로와인접하여선형으로조성된건축물이확산을방해하

는 벽으로 작용하여(Gromke et al., 2016) 건물과 도로 사이에

놓인보도의경우미세먼지확산에보다긴시간이걸리며, 확산

되지못한미세먼지가다시도로및보도에축적될가능성이농

후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차도에서발생하는미세먼지가가로녹지

조성 유형에 따라 보행공간의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보행공간 내 미세먼지농도를줄이기 위한효과적인

가로녹지 조성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부산광역시원도심권내 공업및산업단지가입지하고 있는

사상구 및 사하구 일대를 대상으로 가로녹지 대표 유형별 세부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가로녹지 대표 유형은 가로녹지 미조성

지역, 가로수및높이 0.8m 전후의낮은관목조성지역, 가로수

및높이 1.0m 전후의높은관목이조성된지역이었으며, 각유형

별 3개 지점씩 총 9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현장조사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계절별최소 2회

이상 실시하였다. 보도와 차도의 미세먼지농도 차이를살펴보

기위해보도와차도에각각미세먼지측정기를사람의호흡기수

준인 1.5m높이에 설치하여질량농도를 측정하였다. 미세먼지

농도실측은분당 2.82L 측정한평균으로약 45회씩측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가로녹지유형에따른차도및보도의미세먼지평균농도차

이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의 경우 상대적으로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나, 초미세먼지의경우미세먼지와유사하나추가적인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로녹지 미조성 지역(A)의 경우, 2017년 여름을 제외하고

미세먼지및초미세먼지모두차도에비해 보도 내미세먼지및

초미세먼지가확연히낮은것이확인되었다. 2018년 여름의 경

우, 보도에비해차도의미세먼지농도가최소 21.9µg/m3부터최

대 23.8µg/m3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미세먼지 또한

5.6µg/m3 전후로 차도의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로수및낮은관목지역(B)의경우대부분의조사시기에서

차도에비해보도내미세먼지평균농도가오히려높아지는경

향을보였으나, 일부계절에서는차도와보도 내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유사하거나 소폭 낮아지기도 하였다.

가로수 및높은 관목 지역(C)의 경우, 전정에 의해 B지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2018년봄철을 제외하고 모두차도에 비

해 보도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농도가낮은것을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봄철조사의 경우관목의 전정으로인해C지

역이 B지역과유사한관목높이를가지고있어미세먼지결과에

서도 B지역과 같이 차도에 비해 보도의 농도가 평균 12µg/m3

정도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미세먼지의 경우 미세먼

지와는달리 차도에 비해 보도의농도가 2µg/m3 근소하게나마

낮게나타났으며, 전정에의한영향보다는지엽의치밀함등 다

른추가적인요인에 따른 영향이 있을것으로판단되어 세부조

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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